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9대 한경국립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한 김찬기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대학 교육, 특히 국립대학의 교육 현실 역시 녹록지 않은 도전

적 과제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곧 닥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복합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출산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라는 근본적 문제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학습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의 확립 문제도 시급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AI로 야기되는 혁명적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고

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의 학습과 교수 행위가 

아닌, 창의적 역량 개발 및 인성의 함양, 그리고 소통과 공감의 협업 능력 배양에 

기초한 혁신적 대학 교육이 요청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

적 교육 환경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공유와 협업의 조직 문화를 이끌어낼 리더십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와 성인 학습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인문적 성찰의 환경에 놓여 있

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를 공동체적 협업 문화가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는 

농촌 공동체에서 성장하면서 공유와 협업의 역량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타인을 존중하고 더불어 협력하는 역량을 배울 수 있

었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은 향후 도래할 대학 교육 및 대학 기관의 장이 되어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역량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는 인문학(국문학) 학습과 연구에 지금까지 매진한 터

라 인간과 사회를 깊이 있게 바라다보는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함양되었다고 생

각합니다. 이와 같은 저의 인문적 성찰 능력은 4개의 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또한 대학의 주요 보직을 보임하면서도  잘 발휘되어 맡은 바 임무를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친구와 주변 동료들로부터 외유내강형 학자풍 교수이면서도 학회 및 

행정에 임하면, 조직의 갈등을 가장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이

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진지한 인문적 탐색에 기초한 삶을 살아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내적 역량은 향후 우리 대학의 

기관장이 되어서도 유감없이 잘 발휘되어 대학 교육 행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대내외적 환경은 여러 겹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무엇보다도 대학 구성원과 소통과 협



업을 잘 할 수 있는 총장을 요구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역량에 기초하여 우리 대학의 20년 숙원인 거점대학을 완성하고, 더 나아가 수도

권의 유수한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고자 합니다.


